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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유난히 매서웠던 겨울이었지만, 그 만큼 아름다운 봄날이었고 어느새 뜨거

운 여름을 향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절정으로 나아가는 푸
르른 날, 우리는 이 곳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3회 템플스테이 문화
축제’의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초, 범종단적인 자성과 쇄신을 위해 5대 결사로서 우리 스스로
를 돌아보고,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5대 결사에 대한 서로의 마음가짐을 나눈다 하기에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5대 결사를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고
민은 없어도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 현장에서 실천하고 헌신해 
온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불교 본연의 수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우리의 전통문
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그 가치를 느끼게 해주었으며, 사소한 것에
서도 생명의 존엄을 발견하게 하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음까지 나누게 하여 나눔의 정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종교의 다름과 국가와 민족의 차이를 뛰어넘는 평화와 상생의 
가치는, 바로 여러분의 소박하지만 진실한 손길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
다.

이미 여러분은 5대 결사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전 세계 인류에게 전해 온 
선봉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의 실천과 다를 바 없
는 5대 결사는, 한국불교를 넘어 이웃과 민족, 나아가 전 인류를 아우르는 
공생의 진리입니다. 

10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동안, 템플스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
는 문화 아이템으로 성장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선조의 정신을 잃지 않
고 계승 보전한 1,700년 한국불교의 수행정신과 전통문화, 자연과 함께하는  



발우공양과 해우소의 철학을 마음으로 전하고, 물질 만능에 지친 현대인들에
게 산사의 문을 활짝 열어, 정신의 삶으로 크게 위로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
니다. 

템플스테이는 한국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으며, 인간을 아끼는 민족의 정서
가 숨쉬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으며, 바로 우리나
라를 온전히 담고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가꾸어 온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한국불교의 새롭게 나
아가야 할 모습이자, 미래입니다. 그 발전과 성공의 길에 바로 스님과 사찰
실무자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이 스며있기에 불자들은 감사하고 자랑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템플스테이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솔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한국불
교 여러 종단과 문화관광부, 지역 관공서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
기를 불보살님께 기원드리며, 여러분을 위한 ‘제3회 템플스테이 문화축제’ 개
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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